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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
배포 일시
2018. 2. 13.(화)

총 2매 (본문 2매)

담당
부서

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
∙과장 문성요, 사무관 이민규
∙☎ (044) 201-3355, 3354

보 도 일 시
2017년 2월 1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2. 13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급증세 이어져

-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작년 12월 7,348명 등록에 이어,

-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2.5배 증가한 9,313명이 등록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작년 12월 13일「임대주택 등록활성화 

방안」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

한달에만 9,313*명이 임대사업자(개인)로 신규등록하였다고 밝혔다.

* 동기간 내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경우 순증은 9,256명

ㅇ 이는 ‘17.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(3,799명)와 비교하여 2.5배 증

가한 수치이며,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영향으로 등록이 

빠르게 늘었던 ’17.12월 대비로도 26.7% 높은 수치이다.

《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 (명, 개인기준) 》

‘17.12월 ‘18.1월(A) 증가율
(A/B)‘16.12월 ‘17.1월(B)

7,348 3,386 9,313 3,799 145% (2.5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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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올해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, 서울시

(3,608명)와 경기도(2,867명)에서 총 6,475명이 등록하여 이들 지역이

69.5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《 ‘18.1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(명, 개인기준) 》

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

3,608 2,867 384 600 284 154 177 138 109

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

130 119 139 94 91 141 184 94 9,313

□ 한편, ’18.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주택 수는 26,815채로 ‘17년 한해

월평균인 1.6만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이에 따라, ‘18.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

자는 26.8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.7만채로 집계

되었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에 

대해 “작년 12월에 발표한 「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」의 효과

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

높아질 것*으로 보이며,

*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(연 5%

이내),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 가능

ㅇ 특히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

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

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”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민규 사무관(☎ 044-201-335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


